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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니 도시인들, 유기농 제품 소비량 증가 

  최근 자카르타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이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시간과 돈을 투
자하여 유기농 제품을 이용하는 추세이다. 
  예를 들어 디아나 마르디닝시(46세)는 최근 2년 동안 엄격한 채식을 하는 식이요법을 
하고 있다. 지난 4일까지 중부 자카르타 븐따라 부다야에서 열린 ‘올가닉, 그린 & 헬시 
엑스포 바자’에서 그녀는 “제 나이에는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먹는 음식에 관심을 가
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화학조미료가 들어가지 않은 음식을 먹기로 했죠”라
고 말했다. 그녀는 유기농 식단이 건강 유지뿐만 아니라 노화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다
고 덧붙였다. 그녀는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마깐 사유르
(Indonesia Makan Sayur) 동호회와 같은 모임에 참석하여 유기농 제품에 대한 정보를 
얻는다고 설명했다. 또한, 남부 자카르타 뜨븟에 위치한 오르가닉 클럽(Organik Klub)에
서 유기농 제품을 직접 구매하거나 배달하고,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떠날 때면 유기농 
식자재를 사용하는 식당을 알아보기 위해 시간을 투자한다고 밝혔다. 그녀는 건강한 삶
을 유지하기 위해 들이는 시간과 돈이 전혀 아깝지 않다고 이야기했다. 화학물질이 들어
가지 않은 화장품만을 사용하는 기아신따 앙구니 쁘라난드히따씨는 얼굴과 몸에 사용하
는 제품들을 유기농으로 바꾼 이후 피부가 더 좋아지고 몸이 더 가벼워진 것 같다고 표
현했다. 그녀가 사용하는 제품들은 오직 온라인으로만 구매할 수 있으며, 시중의 다른 제
품들보다 가격이 높지만, 그녀는 생산자들이 제품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가격에 
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밝혔다. 앙군 씨는 1년 전 파라벤과 같이 화장품에 흔히 쓰이는 
합성 화학물질에 대한 기사를 읽고 샴푸, 데오도란트, 치약 등을 모두 유기농 제품으로 
바꾸었다고 설명했다. 영양학자 유스띠나 아니 인드리아스뚜띠는 유기농 제품을 사용하
여 합성 화학물질을 전혀 혹은 덜 사용하는 생활 습관은 건강에 좋지만, 소비자들이 제
품을 선택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. 유스띠나는 “많은 판매자가 그들의 제품을 
유기농이라고 주장하지만,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. 따라서 소비자들은 유기농 제품을 선
택할 시 매우 신중히 알아보아야 합니다. 유기농 제품 사용자들의 모임이나 생산자의 작
업장을 살펴보는 것 역시 추천 합니다”라고 조언했다.
(출처 : 2015/10/06 자카르타경제일보)

▫시사점
  인도네시아 경제 발전과 중산층 증가로 인해 특히 자카르타 등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
의 유기농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. 유기농 제품은 주로 자카르타나 
수라바야 등 소득 중상위계층 및 외국인이 밀집해있는 대도시의 전문유통매장이나 온라
인에서 판매되고 있음. (예 : 유기농식품 유통채널에는 Ranch Market, Organic Club 
Store, Health Choice 레스토랑 등이 있음)  따라서 유기농 제품 수출에 관심 있는 수출
업체는 인도네시아 유기농 인증 및 주요 유통채널, 정부 정책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. 


